
 3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 = 봄철 영농기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 주의보 =

□ 임야화재 발생 현황(’17년 ~ ’19년)

 ❍ 3년간 임야화재는 총 717건이 발생하여 209,598,545천원(3,503.5ha)의   

   재산피해와 42명(사망3, 부상39)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 ❍ 임야화재 717건 중 산불이 40%(288건), 들불이 60%(429건)로 나타났으며,  

    ’18년도 발생건수는 산불피해가 극심했던 ’17년 대비 28%(49건) 감소하  

    였으며, ’19년은 강릉, 인제, 속초, 동해 산불로 인해 사망자 발생, 피해액  

    및 피해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.

□ 임야화재 월별 현황



 ❍ 최근 3년간 임야화재 월별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717건 중 3월     

     20%(146건), 5월 16%(114건), 4월 16%(112건)로 3월에서 5월 봄철에   

    가장 집중되었고, 인명피해도 3년간 총 사상자 42명중 19%(8명)가 3월에  

    발생하였다.

연도별 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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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부상

계 146 5,103,930 4,462,401 - 8

2019년 3월 36 27,673 25,230 - 4

2018년 3월 33 4,826,116 3,598,640 - 1

2017년 3월 77 250,141 838,531 - 3

 ❍ 3년간 3월에 발생한 임야화재 146건 중 산불은 32%(46건)이고, 들불은  

    68%(100건)로 나타났다. 들불(들판, 과수원 등)은 3년간 총 429건 중  

    3월에 23%(100건) 발생하였다.(’17년 48건, ’18년 27건, ’19년 25건)

 ❍ 산불화재는 3년간 총 288건으로 사유림이 전체의 61%(177건)를 차지했다.  

    3년간 3월중에 발생한 산불 46건 중 국·공유림 24%(11건), 사유림    

    76%(35건)으로 나타났다. ’19년 산불화재 11건 중 사유림이 82%(9건)을  

    차지했다.

 ❍ 임야화재 발생원인은 담배꽁초, 쓰레기 소각, 불씨방치, 임야 태우기 등  

    부주의가 전체의 89%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【3년간 임야화재 부주의 유형】 【3년간 산불 장소별 현황】 



□ 지역별 임야화재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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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146 40 12 10 1 - 4 1 29 6 14 3 1 11 - - 10 4 -

2019년 3월 36 10 2 4 - - 3 - 10 1 3 - - - - - 3 - -

2018년 3월 33 7 5 3 - - 1 - 4 2 3 1 1 4 - - 1 1 -

2017년 3월 77 23 5 3 1 - - 1 15 3 8 2 - 7 - - 6 3 -

 ❍ 3월중에 발생한 146건의 임야화재 중 춘천이 27%(40건)로 가장 많이   

   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홍천 20%(29건), 영월 14건, 원주 12건, 철원 11건,  

    인제·강릉 10건, 횡성 6건, 속초·고성 4건 등 순이었다.

 ❍ 3월중 임야화재의 종류별·지역별 발생률을 분석해 보면,

   - 산불은 춘천 37%(17건), 홍천 20%(9건), 횡성·영월·철원 7%(3건),   

     원주·고성 4%(2건) 순이었고, 동해·태백·삼척·화천·양구·양양은  

      3년간 3월중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
   - 들불은 춘천 23%(23건)로 가장 많았고, 홍천 20%(20건), 영월 11%(11건),  

     원주 10%(10건), 인제 9%(9건), 강릉 7%(7건) 등 순이었고, 태백·정선·  

     화천·양구·양양은 3년간 3월중 들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
 ❍ 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4월까지 들불화재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 

    시기이므로 논·밭두렁 소각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.



붙임   3월 주요 안전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

□ 봄철 산불예방(안내문)

 ❍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.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 

   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❍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 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 

    통제하거나,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.

 ❍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 

   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 

    바랍니다.

 ❍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급전한 지역의 논·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 

   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 

   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
 ❍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 

    119,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산행 중 산불발견 시 대처요령

 ❍ 산불 발견 시 119, 산림관서, 경찰서로 신고한다.

 ❍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 

   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.

 ❍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 

   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

 ❍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 

   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
 ❍ 대피 장소는 저지대, 연료가 없는 지역, 도로,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.

 ❍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.

 ❍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,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 

   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 

    엎드려 기다린다.



□ 산불예방 참여요령

 ❍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,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 

   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.

 ❍ 입산 시에는 성냥,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.

 ❍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.

 ❍ 성묘,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  

   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.

 ❍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,  

   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.

 ❍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  

    못하게 하고, 산불조심을 당부한다.

 ❍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.


